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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청천마을

마을관통하는시냇물맑다 淸川

동학혁명때에집강소인 청천재

백마타고지휘배상옥위패모셔

도로줄지어선방풍림마을보호

마을냇가.청천마을지명유래와얽힌다.

청천재. 달성배씨사당이다.동학혁명때집강소로쓰였다.

여행전문시민기자/전라남도대변인실

시간참빠르다.매화흐드러진게엊그제같은

데, 벌써매실이달렸다.휑-하던들녘도마늘, 양

파와유채꽃으로생기를띠고있다.산자락과과원

엔배꽃,사과꽃,복숭아꽃이활짝피었다.봄까치

풀, 광대나물, 별꽃, 꽃마리등들꽃도지천이다.

앙상하던나뭇가지도어느새연둣빛옷으로갈아

입었다. 이파리 한 줌 쥐어짜면 손바닥에 연녹색

물이들것같다.

도로변마을앞에나무가길게줄지어있다.팽

나무가 많다. 느티나무도 보인다. 도로변 가로수

이고,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이고, 마을숲임을

금세알수있다.수령수백년은족히돼보인다.

나무도크고굵다.키 20∼30m,가슴높이둘레 2

∼3m쯤된다.팽나무와개서어나무,느티나무70

여그루라고안내판에적혀있다.우리조상들이신

목(神木)으로 여기며 숭배한 당산나무이고 정자

나무다.

문득, 옛 생각이떠오른다. 팽총을만들어놀

던기억이다.팽나무열매가주렁주렁달린초여름

이었다.작은대나무대롱에다팽나무초록열매를

한알씩넣고쐈다.대나무꼬챙이를탁- 치면, 대

롱속열매가팽-소리를내며날아갔다.팽나무이

름유래다.열매도맛있었다.새순은나물로무쳐

먹고, 잔가지는약재로쓰였다.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어나무 숲이다. 광목간

도로변,전라남도무안군청계면청천리에자리하

고있다.무안읍에서목포방면으로옛1번국도를

타고 3㎞지점이다. 숲이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으로지정돼있다.숲에얽힌이야기도전해진다.

500여년전,이곳에터를잡은달성배씨와관

련된다.마을앞에서불어오는바닷바람이거칠고

매서웠다.농사에도큰피해를줬지만,마땅한해

결책이없었다.어느날,한나그네가팽나무와개

서어나무를심으라고했다.세월이흘러나무가무

성하게자라바닷바람을막아줬다는얘기다.시나

브로자손이늘고,마을도번창했다.

청천마을은1400년대중반증암배회가터를잡

았다.산세수려하고,마을로흐르는시냇물이맑

다고 청천(淸川) 이다. 지명처럼 냇물이 마을을

관통한다.마을뒤승달산자락에서흘러내린물이

다. 수량은많지않다. 좁은골목과담장, 허름한

집은 옛 시골마을 풍경 그대로다. 농업을 주제로

그려진 담장벽화에서 마을의 내력을 짐작해 본

다.

마을안쪽에반듯한기와집이보인다.달성배씨

사당 청천재(淸川齋)다. 입향조인 배회, 무열공

배현경, 율헌배균의충절을기리기위해 1683년

후손이 세웠다. 서원철폐령에 의해 헐리고, 나중

에다시지었다.유허비는 1893년세웠다.

청천재는 동학혁명 때 집강소(執綱所)로 쓰였

다.집강소는동학군이치안을바로잡고개혁정책

을추진하려고전라도고을에설치한자치기구다.

1894년 5월동학군이전주를점령하고정부와맺

은전주화약이후다.무안집강은서남부지역대접

주배상옥이맡았다.

배상옥은 백산봉기에 참여하고, 호남동학군을

이끌었다.평소백마를타고다니며동학군을지휘

했다.무안해제임치진에설치된지휘부와석용리

연병장을오갈땐배를타고창포만을누볐다.창

포만은매립돼사라지고,지금은농경지로바뀌었

다.

배상옥은 1863년 삼향면대월리(현 목포시대

양동)에서태어났다. 달성배씨집성촌인대월리

는객주가있고, 난장이선곳으로늘북적였다.집

안은중농수준의부자였다.본명은규옥, 자(字)

는상선이다.상선과규옥의앞글자를따 상옥으

로불렸다. 관군의추적을피해신분을감추기위

한것으로추정한다.

배상옥은목포진을공격해확보한무기로동학

군을무장시켰다.임치진에무안동학지휘본부를

설치했다.삼향면대월리와해제면석용리에연무

장을만들어군사훈련도시켰다.

배상옥은갑오년 11월 17일고막원(나주시문

평면)과고막포(함평군학교면)일대에서관군에

맞서싸웠다. 관군에패하고해남의한섬에숨어

지내다가붙잡혔다.

배상옥은 동학의 괴수로 불렸다.

주민들사이에선그의이름을입에담는것조차금

기시됐다.그래야무탈했다.그의무덤소재를알

수없는이유다.그의위패만청천재에모셔져있

다. 청천마을에선배상옥규찬형제를비롯병선

병현병만3형제와정기정규형제등이동학혁명

에앞장섰다. 이들의장한뜻과의로운죽음을기

억해야한다.

무안동학의 중심지였던 청천마을은 간척되기

전까지포구마을이었다.마을앞까지바닷물이드

나들었다. 방풍림이조성된것도이때문이다. 달

성배씨집성촌이다.마을에배씨서당이있었다.

지금은표지판으로만남아있다. 목포대

학교총장,국회의원을지낸배종무가이

마을출신이다.배종무의어머니가 80

여년전터를잡은절집마곡사도

승달산 자락 큰바위 아

래에있다.

이 골짜기를 법푸네골, 가재골이라 부릅니다.

폭포소리가, 흡사구슬이부딪혀우는것같다는

명옥폭포도있었어요.나환자들이물을맞으며희

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때 산삼이 많이 났다고

했고, 그런연유로장뇌삼도많이재배했죠. 지금

은다옛얘기입니다. 마곡사주지정평스님의말

이다.

팽나무와개서어나무숲에서다시마을을바라

본다.산세정말좋다.마늘과양파밭한데어우러

진마을도평범하다.나무그늘에서마주한바람결

이 달보드레하다. 쉬어가기에 참 좋은 마을숲이

다.

팽나무개서어나무숲…쉬어가기참좋은마을


